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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방향과 위치에 대한 인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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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and Locations in University Students’ 

Cognitive Maps

Minsung Kim*·Sang-Il Lee**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캠퍼스 방향과 위치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지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범대학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캠퍼스의 경계, 참조가 될 만한 랜드마크 세 곳이 표시된 백지도와 건물 목록을 제공받았다. 학생들은 캠퍼스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백지도에 건물 위치를 표시하였다. 방향 추정에 있어 43%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정문을 기준으로

남쪽(남동쪽)에 위치한 사범대학의 위치를 그 반대인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이 연구 참여자들의

캠퍼스 길찾기 주요 목표 지점이며, 고도 또한 높은 곳에 위치하여 그곳을 북쪽으로 생각한다고 보았다. 이는 방향의 은유적 

연계 관점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인지지도를 해석한 것이다. 특정 지점의 위치화에 있어서는 가까운 건물들을 덩어리로 인식하여 

그 사이의 거리를 과소 추정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자신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이 있을만한 건물들을 주요 생활 근거지인

사범대학과 좀 더 가깝게 지도화하는 경향도 보였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일상생활공간인 캠퍼스에 대한 인지지도를 조사하여 

어떠한 왜곡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인지지도, 방향, 위치, 은유적 연계, 북쪽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university students’ campus cognitive maps in terms of the overall direction
and specific locations. The participants were provided a blank map in which the campus boundaries and three
landmark locations were marked. A list of buildings was also offered. Then, the participants determined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campus and identified specific locations of the buildings.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 college of education is located at the north from the main entrance, in fact the
opposite is true. We interpreted this result from the notion of the metaphoric association of north; the college 
of education is the main target of campus wayfinding for the participants. In addition, it is located at a high
elevation. In identifying the locations, the participants tended to underestimate the distances between buildings 
that they understood as a chunk. Furthermore, the students located buildings that a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their everyday lives closer to their main living base, or college of education. This study provides an addition
to the literature because it empirically examined students’ cognitive maps about the campus and distortions in
them.
Key Words : Cognitive map, Direction, Location, Metaphoric association,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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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및 목적

인지지도는 환경에 대한 정신적 표상 혹은 재현을 의

미한다(Tversky, 1992). 인지지도는 세계의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의 내면화된 지각(internalized per-

ception)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지식, 경험, 느낌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

여 실세계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내적 재현을 구축하

게 되는데 이를 인지지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동일

한 지역이라도 성별이나 나이, 경험, 문화 등 다양한 요

소에 의해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지도화된다. 예컨대, 

Kwan(2008)은 9.11 테러 후, 이슬람 여성들이 남성 혹은 

다른 민족의 여성들과 비교해 동일한 도시에서 두려움

을 느끼는 지역과 범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람들은 거리를 과소 혹은 과대 추정하여 인지하기도 

하고, 실제 방향과 상관없이 동서남북 정방향에 맞추어 

사상(feature)들의 위치를 기억하기도 한다(Sadalla et al., 

1980; Lloyd and Heivly, 1987; Montello, 1991; Tversky, 

1992).

과학적 지도학의 관점에서 개인별로 특수한 형태를 

띠는 인지지도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

나 Mitchell(2014)은 미국 인디언들이 그렸던 인지지도

가 현대 지도학의 관점으로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

만 당시 카누를 이용해 이동했던 그들의 삶과 문화적 맥

락에서 보면 이치에 맞는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인지

지도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의 지리적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 문해력 측면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주장하였다. 인지지도는 다양한 모

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관되거나 전형적이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보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

로 통합될 수 없는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Tversky 

(1993)는 인지지도보다 인지적 콜라주(cognitive collage)

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지지도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인지지도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에서 대학생들의 일상생활공간에 대한 인지지도를 실

증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경

원(2005)은 우리나라 전체 스케일에서 대학생들이 지역 

범위, 도시 위치, 도시 간 직선 거리, 행정구역 면적, 상

대적 방위를 어떻게 인지지도화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 왜곡 정도가 심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일상생활공간을 어떻게 이해하

는지는 알기 어렵다. 신정엽·이건학(2012)은 대학 캠퍼

스에서 학생들의 길찾기 특성을 최적 경로와 비교하면

서 참여자들의 인지 경로를 모델링하였다. 이러한 소수

의 연구를 제외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지도를 조

사하고 그 의미를 고찰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 영

역인 캠퍼스의 전체적 방향과 캠퍼스 내 사상들의 위치

에 대해 어떤 인지지도를 형성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방향과 위치는 인지지도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들로 

이들에 대한 이해는 인지지도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캠퍼스의 경계가 그려진 백지

도와 주요 건물 목록을 제공받고 캠퍼스의 전체적인 방

향을 결정한 후, 주요 건물들의 위치를 백지도에 표시하

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일상적 생

활 영역인 캠퍼스에 대한 인지지도를 조사하여 어떠한 

왜곡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II. 인지지도의 왜곡

각 개인이 인지하고 기억하는 세계는 지도처럼 정확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동일한 공간도 각자의 경험, 성

별,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인지되고 구조화된다. 이에 연구자들은 인지지도에 어

떤 왜곡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다. 인지지

도는 방향과 거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간 구조에 

대한 지각을 드러낸다(Mitchell, 2014). 이에 본 장에서는 

인지지도에 나타나는 방향과 거리의 왜곡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 본다.

1. 방향 인지 

방향은 인지지도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데 각 개인은 실제 세계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지도화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지도처럼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부호화하여 처리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

로 자신만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Tversky, 1981; Lloyd and Heivly,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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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람들은 정남, 정북 등으로 방향을 단순화하여 

인지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Tversky, 1981; Plumert 

and Spencer, 2007). 예를 들어, 어떤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강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강을 기준으로 도시 

구조를 파악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그 강이 정남북 

혹은 정동서 방향으로 흐르지 않더라도 강의 방향을 정

방향으로 인지하여 파악한다(Lloyd and Heivly, 1987). 

이러한 경향은 지도상에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나타난다. Tversky(1981)는 미국 대학생들이 북아메리

카와 남아메리카가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것으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실제 두 

대륙은 상당히 다른 경도대에 위치한다. 이러한 경향은 

동서 방향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

생들은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동서 방향으로 유사한 위

도대에 위치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유럽의 남쪽에 있

는 로마가 미국의 남쪽 지역 도시와 유사한 위도에 위치

할 것으로 유추하였다. 그러나 실제 남유럽의 로마는 미

국 북동부의 필라델피아보다도 더 고위도에 자리잡고 

있다.

둘째, 현실 세계에서의 효과적인 길찾기 및 정확한 인

지지도 형성에 방위가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방위 자체를 거의 고려하지 않아 왜곡이 발생하

는 경우도 있다. 실제 어떤 지역의 공간 구조를 파악하

는 데 있어 동서남북과 같은 방향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방향에 대한 고려없이 랜드마크를 더 

중시하는 사람도 있다(Nori and Giusberti, 2006). 따라

서 길찾기 과제에서도 방향을 이용하여 길을 찾는 사람

이 있는가 하면 방향보다는 랜드마크에 의존하여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Nori and Giusberti, 2006; 

Ishikawa and Nakamura, 2012; Kim and Kim, 2018). 각 

개인은 실세계의 방향을 왜곡하여 인지하기도 하지만 

방향이라는 요소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이다. 그런데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방향

을 지시하도록 하는 과제 등을 수행할 때,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Plumert and Spencer, 2007). 다시 

말해, 방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왜곡된 인지지도

를 형성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셋째, 방향이 어떤 이미지와 연계되는 방향의 은유적 

연계(metaphoric association)가 나타나기도 한다(Landau 

et al., 2010).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논의가 북쪽을 

‘위쪽, 그리고 목표 지점’, ‘중요한, 그리고 호의’, ‘오르막

길, 그리고 어려움’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우선, 일반적

으로 사람들은 목표하여 나아가는 방향, 즉 앞쪽 방향을 

위쪽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의 이유를 Montello 

(2005:273)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야에서 앞쪽을 

위쪽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그것은 풍경

이 눈 앞에 펼쳐질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 눈 앞에 떠올

라(rise)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길을 찾아 앞으

로 나아갈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위쪽으로 

표시하는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낯선 길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목표 지점이 아래쪽이나 옆쪽에 표

시된 네이게이션 화면을 보면서 운전하는 상황을 상상

해 보면, 찾아가는 곳을 위쪽에 표시하는 것이 상대적으

로 얼마나 직관적인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쪽은 

북쪽과 연계되는 경향이 있다(Meier et al., 2011; Brunyé 

et al., 2012; Huang et al., 2014). 지도에서 일반적으로 

위쪽이 북쪽을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북쪽이 위쪽과 동일시되는 경향은 다음과 같

은 역사적 상황에서 유래했다. 지도 제작을 위해 전 지

구적 참조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불변하는 참조 지점

(reference point)의 선정이 중요해졌다. 그런데 학자들

은 다양한 지점들 중 북극과 남극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세계적인 탐험가, 

지도 제작자들이 주로 북반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

고, 이에 남극보다 북극이 참조 지점으로서 우위를 점하

게 된다. 이러한 결과, 지도를 놓을 때 북쪽이 위로 가도

록 하는 관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관습은 북쪽이 

위쪽이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다(Shepard and 

Hurwitz, 1984). 결론적으로, ‘앞쪽-위쪽-북쪽’이라는 연

계가 발생하고, 사람들은 목표하는 지점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이 가는 방향을 북쪽이라 생각할 가능

성이 크다.

한편,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딘가에 ‘오르는’ 것은 목표

를 이룬다는 의미와 연계된다. 그리고 오르는 것은 자연

스럽게 위쪽을 떠올리게 한다. 아래로 올라간다는 말은 

어색하게 들린다. 그런데 위쪽은 북쪽과 연계되는 경향

이 있기에 결국 ‘목표-위쪽-북쪽’ 연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목표와 연계된 위쪽, 북쪽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좋

은 느낌, 이미지를 연상시킬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 실

제, Meier et al.(2007)은 사람들이 신(god)과 같은 긍정

적 이미지를 위쪽, 악마(devil)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김민성 ·이상일

- 248 -

아래쪽과 연계시키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예컨대, 사람

들은 신과 관련된 개념이 모니터의 위쪽에 나타날 때, 

더 빠르게 그것을 인지하며, 아래쪽보다 위쪽에 위치한 

사람이 신을 믿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나아

가 Meier et al.(2011)은 사람들이 북쪽을 ‘위쪽’, 그리고 

‘좋은(good)’ 감정과 연계시키고, 이와 반대로 남쪽을 ‘아

래쪽’, 그리고 ‘나쁜(bad)’ 감정과 연계시킨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람들은 북쪽을 긍정적인 형

용사와 연계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한 도시에서 자신

이 살고 싶은 곳을 표시하는 과제에서 북쪽에 치우치게 

위치를 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가 높은 사람이 북쪽에 살 것으로 유추하는 경향도 나타

났다.1)

마지막으로, 북쪽은 오르막길,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이미지와 연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형

적인 측면에서 오르막길(uphill)을 오르면서 위쪽으로 

간다고 말한다(Brunyé et al., 2010; Brunyé et al., 2012).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듯이 위쪽은 북쪽을 떠오르게 한

다. 따라서 ‘오르막길-위쪽-북쪽’ 연계가 발생한다. 나아

가 이러한 연계는 북쪽으로 가는 것을 더 힘들거나 비용

이 많이 드는 상황과 연계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Nelson and Simmons(2009)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남쪽보다 북쪽으로 여행하는 것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

며 돈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리고 이삿짐 회사에서 북쪽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더 많

은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기준점으로부터 

남쪽에 위치한 가게의 접근성이 더 높다고 보았으며, 남

쪽에 있는 가게를 방문하려는 성향이 더 높았다. Brunyé 

et al.(2010)은 대학생들에게 도로 지도를 주고 한 지점

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기 위한 경로를 선택하게 하였다. 

두 지점을 연결하는 길은 여러 가지였지만 각 길의 거리

나 회전 횟수 등은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실험 결과, 거

리나 방향의 회전 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북쪽보다는 남쪽으로 가는 길을 훨씬 더 많이 선택하였

다. 후속 연구에서 Brunyé et al.(2012)은 이러한 남쪽 

경로 선호 현상이 참여자들이 살고 있는 지형 등 참여자

들의 주변 자연환경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

향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실제 남쪽의 

지형이 더 험준한 곳에 사는 참여자들도 남쪽 경로를 선

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막연히 

북쪽이 더 험준하고 여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미지

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참여자들에게 왜 

북쪽 경로를 선택했는지 물어보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2. 거리 인지

방향과 마찬가지로 각 개인이 인지하는 거리도 실제

의 물리적 거리와 다르게 지각되고 인지화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동일한 거리를 항상 똑같게 인식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인지지도를 그리는 경우가 있다(Thorndyke, 

1981; Kahl et al., 1984; Montello, 1991).

첫째, 사람들은 거리를 추정해야 하는 대상들의 기능

이나 중요도에 따라 그들 사이의 거리를 왜곡하는 경향

이 있다(Plumert and Spencer, 2007). 예컨대, Hirtle and 

Jonides(1985)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범주에 속하는 

참조물들 사이의 거리가 더 짧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음

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살

고 있는 마을의 건물들을 분류하는 과제를 주었고, 학생

들은 기능(function)이라는 기준을 이용하여 건물들을 

상업적 혹은 교육적 건물로 나누었다. 이 분류를 이용하

여 Hirtle and Jonides(1985)는 분류 과제를 수행하지 않

은 다른 집단의 학생들에게 각 건물들 간의 거리를 판단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동일한 기능적 범주

에 속하는 건물들보다 다른 범주에 속하는 건물들 사이

의 거리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Sadalla 

et al.(1980)은 사람들이 공간 구조 파악을 위해 중요한 

참조 지점을 상정하는데 그것이 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Sadalla et al.(1980)에 따

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에서 중요한 랜드

마크까지의 거리를 이와 반대인 랜드마크에서 그 건물

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Golledge 

et al.(1969) 역시 이와 유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람

들은 도시 외부에서 CBD까지의 거리를 CBD에서 도시 

외부로의 거리보다 더 짧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로상에 더 많은 장애물이나 회전(turn)이 있을 

때 거리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Kosslyn et al. 

(1974)은 어린 학생들과 성인들로 하여금 실험 공간의 

위치를 학습하도록 하였는데, 그 공간은 투명한 벽과 불

투명한 벽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위치 학습이 끝난 후, 

여러 위치들 건의 거리를 추정하는 테스트에서 연구 참

여자들은 벽으로 구획된 지점들 사이의 거리를 과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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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투명한 벽과 

불투명한 벽 모두,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불투명한 벽이 

인지적 거리를 증대시키는 장애물로 작동하였다. Sadalla 

and Magel(1980)은 경로상의 회전의 수와 거리 추정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대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숫

자의 회전으로 구성된 경로를 걸어가게 한 후,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걸었던 경로의 거리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회전이 많은 경로를 걸었던 학생

들이 거리를 더 길게 추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와 유사하게, Thorndyke(1981)의 연구에서는 지도상에

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추정함에 있어 두 지점 사이에 

존재하는 도시의 수가 많을수록 거리를 더 길게 생각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Kahl et al.(1984)은 2, 4, 6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거리를 걷게 한 후 경로의 특성

에 따라 거리 추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거리라도 그 사이에 카페나 현관 등 정보의 

수가 더 많을수록 거리를 더 길게 추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요컨대, 실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지도에는 방향

이나 거리의 왜곡이 존재한다. 그리고 방향과 거리에 대

한 왜곡은 어떤 지점의 위치를 추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지점 사이의 방향이나 거리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지도상에서 두 곳의 위치를 다

르게 위치시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향과 위치, 

특정 위치 사이의 거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캠퍼스 인지

지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2014년 가을 학기, 서울에 위치한 사범대학 지리교육

과 학생 30명(남: 15명, 여: 15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대학교 2-3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은 해당 캠퍼스에서 일 년 이상 생활하여 연구지역에 대

한 인지지도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금

전적인 보상이나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았다. 사범대

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연구 캠퍼스의 지형적 

특성 때문이었다. 해당 학교의 사범대학은 캠퍼스에서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을 

주요한 활동 영역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형적 

특성이 인지지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위치 및 거리 인식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실험도구

실험이 이루어지는 대학의 캠퍼스 백지도와 이 백지

도에 위치를 표시할 14개의 건물 목록이 이용되었다. 백

지도에는 캠퍼스의 경계와 학생들에게 주요한 랜드마크

로 인식될 수 있는 정문, 기숙사 삼거리, 신공학관의 위

치를 표시하여 주었다. 백지도의 랜드마크 정보가 방향 

결정에 선입견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치 표시에는 

어떤 방향에서 보아도 동일하게 보이는 도형 기호(예: 

정문 표시는 ● 기호 사용)를 활용하였으며, 지점별로 

명칭은 표시하지 않았다. 다만 실험이 시작될 때, 지도

에 표시된 세 지점이 각각 정문, 기숙사 삼거리, 신공학

관을 나타낸다고 알려 주고, 그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실험에 이용되는 14개의 건물은 사전 조사를 통

해 사범대학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가장 익숙하게 접하

는 것으로 선정하여 건물 자체를 몰라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3. 연구절차

학생들에게 백지도와 건물 목록을 동시에 제공하였

다. 이후, 캠퍼스의 전체적인 방향(실험 1)과 특정 지점

의 구체적 위치(실험 2)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지도를 조

사하였다. 실험 1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백지도에서 정

문, 기숙사 삼거리, 신공학관의 위치를 확인한 후 캠퍼스

의 전체적인 방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백지

도에 방위표를 그리거나 동서남북을 글로 써서 주요 방

위를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캠퍼스의 전체적 방향에 대

한 학생들의 이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험 2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건물 목록을 보고 주

어진 백지도에 14개 건물들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였

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주어진 건물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지만 혹시 모르는 건물이 있다면 모른다고 기

입하고 그 건물의 위치 표시는 생략하도록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구체적 건물의 위치와 거리 등에 대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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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향과 위치에 대한 테스트가 모두 끝난 후, 학생들의 

사고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는 캠퍼스 방향 결정 과정에 대

해 자유롭게 구술하도록 하였다. 학생 반응에 따라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유연하게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 분석

두 가지 주요한 연구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캠퍼스의 전체적 방향에 대한 학생들

의 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학생들이 표시한 방위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인터뷰 분석을 통해 개별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통

해 캠퍼스 방향을 결정하였는지 조사하여 인지지도 형

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캠퍼스 특정 지점의 위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을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이 실험지에 표시한 개별 위치

를 디지타이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후 

각 지점별로 학생들이 표시한 위치들의 평균점(mean 

center)을 계산하고 표준편차타원(standard deviational 

ellipse)을 생성하였다. 평균점과 표준편차타원은 일반 

통계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공간적 차원을 가미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평균점은 참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찍은 점들의 공간적 평균 지점이며 표준편

차타원은 학생들의 반응이 공간상에 얼마나 산포되어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리고 학생들의 위치화가 어떠한 

왜곡 양상을 보이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apAnalyst2)를 이용하여 왜곡 그리드를 생성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실험 1: 캠퍼스 전체적 방향에 대한 인지

실험 1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캠퍼스의 전체적 방향

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30명의 학생 중 

15명(50%)의 학생이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였다. 13명

(43%)의 학생은 사범대학의 위치를 정문을 기준으로 북

쪽이라 생각하였고, 나머지 2명(7%)은 공대가 위치하고 

있는 남쪽을 북쪽으로 지정하였다.

캠퍼스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식한 경우, 가장 많은 수

의 학생들(9명)이 주요 지형이나 건물의 공간적 관계를 

통해 방향을 유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몇몇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악산을 기준으로 방향을 생각해 보았어요. 학교가 

관악산에 자리잡고 있는데, 관악산 쪽으로 올라가는 방

향에 사범대학이 위치하고 있어요. 관악산이 서울의 남

쪽에 있으니까 사범대학 쪽이 남쪽이 되고 상대적으로 

정문은 북쪽에 위치한다고 판단했어요.”

“저희 집이 서대문에 있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방향을 바탕으로 캠퍼스 방위를 유추해 보았어요. 집에

서 버스를 타고 쭉 오다 보면 상도터널을 지나고 서울

대입구역 삼거리를 지나서 정문에서 내리거든요. 서울

의 북쪽 방향에서 남쪽으로 오면서 정문을 만나고 거기

서 더 걸어가면 사범대가 나오니까 상대적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낙성대에 살고 있는데 아침이면 항상 해가 들

어오는 방향이 있어요. 그곳을 동쪽이라 생각하고 마을

버스 타고 올라가는 방향을 생각하면 주요 방위를 결정

할 수 있어요.” 

캠퍼스 방향을 올바르게 인식한 다른 6명 참여자들의 

경우, 지도를 자주 보아서 그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수업의 경험이나 과제 등을 통해 방향을 습득하고 있었

다. 이는 본 연구 참여자들이 지리교육 전공자라는 점과

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소에 네이버 지도를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 캠퍼스도 한 번씩 보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 학교 

정문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환경지리 수업 시간에 캠퍼스 지도를 가지고 하는 

활동이 있었고, 이 실험과 관련된 과제도 해 본 적이 있

어요. 그 때 학교의 전체적인 방향을 알게 되었죠. 사실 

그 전에는 캠퍼스 방향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지도 보고 놀랐던 게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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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한 응답의 경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상당수의 학생(13명, 43%)이 정

문을 기준으로 사범대학 10동의 위치를 캠퍼스 북쪽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된 

북쪽의 은유적 연계와 관련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 휴식 등 다양한 활동

을 주로 사범대학 근처에서 수행한다. 따라서 정문에서 

사범대학을 향해 ‘앞쪽’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았을 것

이고, 이는 경관이 ‘위쪽’으로 떠오르는 경험을 많이 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Montello, 2005). 결국 이런 경험 속에

서 ‘앞쪽-위쪽’북쪽’ 연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범대학 학생들의 캠퍼스 길찾기에 있어 사범대

학을 목표 지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기에 ‘목표-

위쪽-북쪽’ 연계 또한 작동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문에서 사범대학 10동까

지는 전체적으로 고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사범대학이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 이곳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이는 ‘오르막길-위쪽-북쪽’ 연계가 작동할 가능성

을 높인다. 이 모든 것들이 사범대학을 북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실제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9명 학생

들과의 인터뷰는 이 해석을 뒷받침해 주었다.

“사범대학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쪽으로 걸어 올

라가니까 당연히 북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찾아가야 하는 곳이니까 막연히 북쪽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정문에서 과방이 있는 10동까지 계속 산으로 올라가

야 하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그냥 무의식적으

로 이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호선을 타고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려서 정문으

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서울대입구역에서 위로 올라

오다 정문까지 쭉 아래로 내려오잖아요[서울대입구역

에서 정문까지 고도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지형임]. 그

러니까 정문이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기숙사 삼거리가 위쪽에 있으니까 북쪽이라고 생각

했어요. 사범대학이 기숙사 삼거리 근처에 있으니 그곳

도 당연히 북쪽이라고 보았고요.”

이처럼 위쪽, 목표 지점, 높은 곳을 북쪽으로 생각하는 

방향의 은유적 연계와 관련되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한편, 3명의 학생은 실제 동서남북에 맞춘 

것이 아닌 사범대학이 북쪽에 있는 것으로 그려진 캠퍼

그림 1. 정문에서 사범대학까지의 고도 변화

* 구글어스를 활용하여 연구지역의 고도 변화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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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지도 때문에 방향을 왜곡하여 이해하였다. 그림 2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캠퍼

스 곳곳에 붙어 있는 캠퍼스 지도는 정문이 좌측 아래에 

오고 사범대학이 중앙 북쪽에 위치한 형태로 그려져 있

다.3) 나머지 1명의 학생은 북쪽이 일반적으로 추운데 사

범대학이 특히 추운 것 같아 이곳이 북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

2명의 학생은 공대가 위치하는, 상대적으로 캠퍼스의 

남쪽에 해당되는 곳을 북쪽으로 판단하였는데 이 또한 

높은 곳을 북쪽으로 생각하는 경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학생들에게 공대의 상징으로 생각되는 건물

들(예: 신공학관)은 캠퍼스에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

하고 있다. 이 때문에 2명의 학생들은 이곳을 북쪽으로 

보았다. 그림 3은 사범대학에서 신공학관 쪽으로 가는 

길의 모습을 보여 주는데, 고도와 방향 추정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2. 실험 2: 캠퍼스 특정 지점의 구체적 위치에 대

한 인지

실험 2에서는 캠퍼스의 주요 건물 위치를 백지도에 표

시하도록 하고 그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4는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주요 14개 건물의 정확한 위치와 학생들

이 표시한 각 지점들의 위치를 공간적으로 평균한 평균

점, 그리고 그 분산 정도를 보여주는 표준편차타원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덧붙여 실험에 이용된 백지도에 랜

드마크 지점으로 표시되었던 정문, 기숙사 삼거리, 신공

학관의 위치도 나타내었다. 표 1은 표준편차타원체의 구

체적 수치 정보를 보여 준다.

그림 2. 학교에서 제공하는 캠퍼스 지도(2014년)

출처 :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

그림 3. 신공학관 가는 길의 모습

출처 : 2014년 10월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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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를 통해 캠퍼스 특정 지점들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점들을 살펴

보면 캠퍼스 상단에 위치한 미술관(지점 13)과 체육관

(지점 8)의 간격이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참여 학생들의 주요 근거지인 사범대학 10동

(지점 1)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캠퍼스의 

중앙부에 해당되는 대학본부(지점 3), 중앙도서관(지점 

4), 학생회관(지점 5) 등이 실제보다 더 가깝게 위치화되

어 있다는 것이다. 자연대 대형강의동(지점 2)도 상대적

으로 세 건물과 가깝게 표시되어 하나의 범주로 인지지

도화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캠퍼스의 서쪽 경계를 따라 

위치한 대학신문(지점 10)과 농업생명과학대학(지점 14)

이 상대적으로 캠퍼스 안쪽으로 사범대학에 좀 더 가깝

게 당겨져 지도화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한편, 표준편차타원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세로축의 

길이가 긴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생명과

학대학(지점 14)과 대학신문(지점 10), 언어교육원(지점 

12)의 위치화에 있어 세로축이 특히 길게 나타나고 있

다. 이들은 모두 캠퍼스의 외곽을 가장 크게 아우르는 

외곽순환도로상에 위치하는 건물들이다. 또 하나 특이

한 점은 미술관(지점 13), 체육관(지점 8), 언어교육원

(지점 12)으로 이어지는 건물들의 표준편차타원이 가로

가 긴 형태에서 세로가 긴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점이

다. 이들 역시 외곽순환도를 따라 위치하고 있는 건물들

로 도로를 따라 그 형태가 변화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인

다. 교수회관식당(지점 6)은 전체적으로 가로, 세로 길

이가 긴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이 건물의 위치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가 일관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림 5는 이 연구에서 테스트한 14개 지점의 원래 위치

와 학생들의 평균점을 대상으로 그리드를 생성하여 그 

왜곡 정도를 시각화한 것이다. 위치에 전혀 왜곡이 없다

면 그림 5의 좌측처럼 반듯한 격자가 나타나야 한다. 그

러나 실제 학생들의 위치화에는 왜곡이 있고 이러한 경

향을 우측에 나타내었다. 그림 5는 학생들의 인지지도 속

에서 캠퍼스의 주요 건물 위치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

지를 직관적으로 보여 준다. 그리드의 왜곡에 따라 캠퍼

스 경계도 바뀌어야 하나 여기서는 비교와 이해의 편의

를 위해 캠퍼스 경계는 그대로 두었다. 위에서 서술한 내

용과 비교하여 왜곡 그리드를 살펴보면 이해가 용이하

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 5에 나타난 그리드의 비틀린 

형상을 살펴보자. 예컨대, 앞서 미술관(지점 13)과 체육

그림 4. 캠퍼스 특정 지점 위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시각화

* ArcGIS 10.2를 활용하여 연구지역 위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을 시각화.

표 1. 지점별 표준편차타원 상세 정보

지점 가로 길이(m) 세로 길이(m) 회전(°)

1 99.01 72.15 168.17

2 444.63 140.08 169.90

3 346.62 82.99 174.21

4 323.95 68.96 167.94

5 426.00 87.01 167.49

6 349.49 198.03 176.59

7 122.93 214.07 21.14

8 198.45 145.59 121.17

9 87.24 257.56 18.82

10 156.73 567.74 7.66

11 168.49 72.54 178.18

12 368.47 173.21 166.15

13 200.03 112.72 106.70

14 150.08 608.3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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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지점 8)의 간격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

였는데 그리드를 살펴보면 두 지점이 서로 가까워지는 

형태로 찌그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

로 사범대학 쪽으로 건물들의 위치가 당겨지는 현상 또

한 중앙부의 그리드 형상, 그리드의 서쪽 경계가 안쪽으

로 찌그러져 들어가 있는 상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V. 토론

1. 방향과 위치에 대한 인지지도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의 전체적 

방향과 구체적 위치에 대한 인지지도를 조사하였다. 우

선 캠퍼스의 방향 인지에 있어 상당수의 학생(43%)이 사

범대학이 정문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생

각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문헌에서 보고된 북

쪽 방향에 대한 은유적 연계가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도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범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본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수업을 사범대학 건물

에서 수강하며 수업 이외의 시간 역시 과방이나 관련 시

설들이 위치한 사범대학 근처에서 보내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이들에게 사범대학은 캠퍼스 길찾기에서 

목표 지점이 된다. 거기다 사범대학이 캠퍼스에서 상대

적으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북쪽으

로 연계시키려는 경향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이는 일반

적으로 목표 지점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를 북쪽

과 연계시키는 ‘앞쪽-위쪽-북쪽’ 연계, 목표 자체가 보통 

  

그림 5. 특정 지점 위치에 따른 그리드

* 좌측은 실제 위치에 기반한 왜곡이 없는 그리드; 우측은 학생들의 지도화 평균점을 이용하여 생성된 왜곡 그리드.

** MapAnalyst를 활용하여 그리드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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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과 연계되는 ‘목표-위쪽-북쪽’ 연계, 그리고 고도가 

높은 곳으로 가면서 북쪽을 연상하는 ‘오르막길-위쪽-북

쪽’ 연계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hepard 

and Hurwitz, 1984; Montello, 2005; Brunyé et al., 201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혹은 반대되는 상황으로, 서울대

입구역에서 정문까지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상황을 통해 

정문을 남쪽으로 생각한 사례도 있어 흥미롭게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특정한 위치를 추정함에 있어서도 기존 문헌과의 관련

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반응들이 나타났다. 일반적으

로 사람들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들의 거리를 더 

가깝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Hirtle and Jonides, 1985). 

본 연구의 학생들은 캠퍼스의 구역을 어느 정도 구획하여 

덩어리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예컨대, 미술관(지점 

13)과 체육관(지점 8)의 간격이 실제보다 가깝게 위치화

되는데, 정문 근처의 이 건물들은 보통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참여 학생

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학본부(지점 3), 중앙도서관(지점 

4), 학생회관(지점 5) 또한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는 것

처럼 보이며, 이들 전체가 사범대학과 가깝게 지도화되는 

것은 학생들이 이 건물들을 자신의 기능 영역 내에 속한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에게 있어 대학본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은 그들

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하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생각이 인지지도에 표현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점 14)과 대학신문(지점 10)을 실제보다 사범대학과 

더 가깝게 생각하는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참여자 중

에서 대학신문에서 일하는 학생이 있고 또한 여러 학생들

이 농업생명과학 건물에 위치한 음식점을 종종 이용한다

는 점에서 이 건물들이 참여자들의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학

생들의 지도화 데이터에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경험적 해석을 적용한 것이라 후속 연구를 통해 그 타당

성을 좀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참여자 특이성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연구 참여자의 특이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캠퍼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답을 제시한 많은 학생들이 

주요 지형지물과 방향에 대한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고과정은 일

반적으로 공간능력이 높은 학생들의 길찾기 과정에서 

나타난다(Ishikawa and Nakamura, 2012). 그렇다면 지리

교육 전공과 이러한 문제해결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질

까? 우선, 지리교육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공간능력이 

높은 자원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공간의 

이해와 많은 관련성을 가지는 지리나 과학 관련 전공과 

공간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Orion 

et al.(1997)은 학생들의 공간-시각화 능력이 지질학 수

업의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보고하였고, Hsi 

et al.(1997)은 공간적 사고력이 공학 강좌에서의 수행력

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공간 관련 

테스트에서 전공은 성별보다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Casey and Brabeck, 1989; Lord and Rupert, 

1995; Kim, 2013). 지리교육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공간

능력과 관련된 자신의 역량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했

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참여 학생들은 지리교육과에서의 수업을 통해 

지도에 자주 노출되고 공간적으로 사고하는 경험을 하

면서 관련 지식이나 능력을 향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업 시간에 지도를 사용하

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캠퍼스의 

지도를 이용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다음 학

생의 인터뷰 내용은 이와 관련된 해석의 타당성을 높여 

준다.

“환경지리 수업 시간에 캠퍼스 지도를 활용하는 과제

가 있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캠퍼스의 동서남북 방향

을 몰랐는데 그 때 보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인지적 강점, 공간 학습 경험은 공간적 습관(spatial 

habits of mind)과 같은 정의적 성향과도 상호작용을 일

으켰을 것으로 예상된다(Kim, 2011). 실제 본 연구에 참

여한 많은 학생들은 스스로 지도를 즐겨본다고 생각하

였다. 또한 연구 참여 학생들은 일상 생활을 통해서도 

위치나 방향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사실 처음에는 당연히 사범대가 북쪽이라고 생각했

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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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 평소에도 버스 타면서 항

상 햇빛이 안 들어오는 쪽으로 앉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을 이용해서 앉으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쪽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

범대로 올라가는 것이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가는 것이

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공간적 사고는 공간 개념의 이해와 같은 인지적 영역

과 공간적 습관 같은 정의적 영역이 상호작용하면서 상

승 효과를 나타낸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6; 

Kim and Bednarz, 2013). 따라서 지리교육과 학생들은 

본래 공간적 관점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과 관련된 학습경험, 정의적 성향 

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요구하는 활동에 평균적 대학

생보다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이러한 연구 참여자

들의 특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일반적인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본 연

구와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후속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확장

본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첫째, 검

사 방법과 관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방향과 위치에 대한 인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종이 검

사지를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답변을 적도록 하였다. 이

러한 실험방법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캠퍼스의 방향을 구두로 물어보고 바로 대답

하게 하는 방법에 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식은 학생

들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실제 한 학생은 실험 참가에 대한 자신의 경험

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말로 물어보고 바로 답변하는 방식이었으면 전 사범

대가 정문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다고 대답했을 것 같아

요. 테스트를 처음 받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데 이게 시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더 깊게 계속 생

각해보니까 좀 더 논리적으로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지

하철역의 방향이나 도로의 위치 같은 거 말이에요. 그

래서 제가 이때까지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게 되었어요.”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생들

의 인지지도를 테스트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이를 바탕

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구두로 물어

보고 빠르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인지지도를 

조사하는 더 정확한 방식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는 앞선 절에서 논의한 샘플의 특이성

뿐만 아니라 연구지역의 특이성 또한 존재한다. 본 논문

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된 사범대학이 캠퍼스에서 상대

적으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과 북쪽을 

연계시키는 은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

데 다른 상황에서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캠퍼스에서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곳에 주된 활동 영역이 위치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과연 그곳을 실제 방향과 상관없이 남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주된 활동 지점과 건물 위치화

의 왜곡에 대한 후속 연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

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사범대학 쪽으로 당겨진 왜곡 그

리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캠퍼스의 다른 단과대학 학생

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을 때,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해당 단과대학 방향으로 당겨진 왜곡 그리드

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이다. 

VI. 결론

이 연구에서는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의 

전체적 방향과 특정 위치들에 대한 인지지도를 조사하

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해당 캠퍼스의 경계와 참조가 될 

만한 세 곳의 위치가 표시된 백지도, 그리고 14개의 건

물 목록을 제공받았다. 학생들은 캠퍼스의 전체적인 방

향을 결정하고 백지도에 주어진 목록의 건물 위치를 표

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선 캠퍼스의 전체적 방향 결정

에 있어 절반 정도의 학생이 올바르게 방향을 설정하였

다. 그런데 흥미로운 결과는 43%에 해당되는 학생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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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기준으로 남쪽(남동쪽)에 위치한 사범대학의 위치

를 그 반대인 북쪽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는 사범대학이 연구 참여자들의 캠퍼스 길찾기 주요 목

표 지점이며, 고도 또한 높은 곳에 위치하여 그곳을 북쪽

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방향

의 은유적 연계 패러다임에서 논의되는 내용으로, 북쪽

과 관련된 은유적 이미지가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캠퍼스 특정 지점의 구

체적 위치 인지에 있어 학생들은 캠퍼스의 가까운 건물

들을 일정한 덩어리로 인식하여 그것들 사이의 거리를 

과소 추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을만한 건물들을 주요한 생활 근거지인 사범

대학과 좀 더 가깝게 지도화하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향과 위치에 대한 

인지지도를 실증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특히 해외의 환경심리학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

발한 북쪽의 은유적 연계와 관련된 내용을 새로운 문화

적 맥락인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했다는 점

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캠퍼스 건물 

위치와 거리 추정에 대해서도 기존 인지심리학 연구와 

연계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 왜곡 양상을 MapAnalyst

와 같은 도구를 통해 직관적으로 시각화했다는 점에서

도 의의가 있다. 학생들의 인지지도에 대한 이해는 지리

적 관점의 이해 및 지리적 문해력 측면에서 지리교육과

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기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Heffron and Downs, 2012). 

그러나 연구 참여자와 연구방법의 특이성 등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고, 또한 관련 연구를 확장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리교육 전공자가 아닌 좀 

더 일반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좀 더 무의식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구두 검사 등을 이

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북쪽 은유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다른 맥락에서의 고

도와 방향 연계(예: 낮은 고도와 남쪽 연계), 연구 캠퍼

스의 사범대학이 아닌 다른 위치를 주된 활동 영역으로 

하는 학생들의 왜곡 그리드 분석 등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인지지도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전반

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경험,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변수가 인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관련 연

구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註

1)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서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Huang et al.(2014)의 연

구에서 홍콩의 참여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이 남쪽에 살 것 같으며, 자신들도 남쪽

에 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

을 보인 참여자들게서도 위쪽이 남쪽보다 더 좋은 

이미지와 연계되는 반응은 나타났다. 이에 Huang 

et al.(2014)은 위쪽과 관련된 메타포는 문화적 맥

락과 관련없이 나타나는 강력한 연계로 보았고, 자

신들의 연구에서 남쪽에 대한 거주 선호가 나타난 

것은 인구학적 지식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남

북 대치 상황, 강남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 등을 고

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계와 관련하여 어

떤 인식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2) MapAnalyst는 두 지도 간의 왜곡 양상 차이를 시

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이다. Map-

Analyst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이상일·

조대헌(2014)을 참조할 수 있다. 이들은 고지도의 

왜곡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이 도구를 활용하였다.

3) 그림 2는 본 연구가 수행되고 자료가 정리되던 

2014-2015년 당시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제

공되던 캠퍼스 지도이다. 2018년 현재 동일한 사이

트에서 제공되는 캠퍼스 지도가 바뀌었다. 그런데 

바뀐 캠퍼스 지도 역시 정문을 아래쪽에 두고 위쪽

으로 가면서 캠퍼스가 전개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다시 말해, 북쪽에 위치한 정문을 아래쪽으

로 배치하여 실제 방위와는 다르게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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